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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변혁은 가능하다

사회 모순이 심화되면서 변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은 변혁을 제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변혁을 실천하

는 시대이다. 신자유주의의 탐욕은 금융시장을 파산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자본주의는 

폭력적인 착취를 강화하며 출로를 찾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의 만행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과 제 

3세계 민중들의 삶은 극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어둠과 고통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 민중들은 절망의 한숨을 걷어버리고 

변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이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진보적 근로대중은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에 심

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심지어 제국주의 근거지인 미국, 유럽, 일본의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야흐로 신자유주의가 치명타를 입고 제국주의가 공포에 떠는 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변혁은 ‘21세기 새로운 변혁’이다. 코리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21세기 새로

운 변혁의 기본목표는 특히 제3세계의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을 관철하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

런 면에서 코리아의 민주노동당이 올해 정책당대회를 열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기본이념으로 내외에 천명한 

사실은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1세기 새로운 변혁은 진보적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각당, 각계각층이 결집된 연합전선의 힘으로만 추동된다. 

민족과 계급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근로대중이 중심에 서서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연

합전선을 형성할 때에만 21세기 새로운 변혁을 완수할 강력한 주체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민중이 모든 것의 주

인으로 되는 새로운 세상, 곧 진보정당의 집권과 진보정치는 오직 이 길로 나아갈 때에만 이룩될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변혁이 진행되는 시대의 한 복판에 코리아가 서 있음을 주목한다. 코리아반도에서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강력한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남코리아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신자유

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진보적 근로대중은 온갖 난관을 돌파하며 진보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북

코리아에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에 맞서 독특하게 발전시켜온 사회주의가 20세기 사회주의권의 붕괴에도 변함없

이 견고하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변혁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정표 하나를 세운다.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 어

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 것이다. 코리아의 진보적 근로대중은 코리

아의 진보와 통일을 이루고 신자유주의, 제국주의가 끝장내는 그날을 확신하며 21세기 새로운 변혁운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세계 진보적 근로대중이 피와 땀과 눈물로 밀고나가는 21세기 사회변혁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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